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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축화보

형형색색의 연등 10만개가 서울거리를 수

놓았다. ‘청춘과 소통’을 주제로 열린 연등

회에서는 인종, 나이, 성별, 국적을 떠나 모

든 이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어울렸다. 부처

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5월 7

일불기2560년연등회를개최했다.

연등회에서 불자들은 한땀한땀 소중히 만

든 연등과 곱게 차려입은 한복을 입고 부처

님오심을 봉축했다. 불자들이 1년 넘게 공을

들여만든장엄등은시민들의감탄을자아냈

고, 환희심을 고취시켰다. 이날의 환희를 화

보를통해전한다.

특별취재팀

제등행렬에참여한불자들은시민들에게연등만큼이나환한미소를보냈다. 동국대에서의어울림마당을시작으로동대문운동장, 종로, 조계사앞까지연등회가펼쳐졌다.

동국대에서열린어울림마당에서참가대중들이음악에맞춰단체율동을하고있다.

불교계주요종단대표스님들과참석내외귀빈들의행진모습.

연등회에서는비천상, 사천왕상등다양한불교관련장엄등이인기를끌었다.어울림마당에는아이들도참여해율동을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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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일대를장엄의물결로물들인10만연등.

2560년연등회에참여한불자들은곱게한복을차려입고제등행렬에나섰다.

제등행렬에는해외각국의미녀들도참가했다. 슈퍼탤런트오브더월드참가자들이환한미소를보내고있다.

연등회회향한마당에서연희단원들이어깨동무를하며흥겹게노는모습.

한마음선원이선보인사물등.

연등회회향한마당에서는국적과인종을넘은화합의장이펼쳐졌다.

◎…‘청춘’새 옷 입은 연등회. 예년에 비해

연희단을 비롯한 행사 참가자 연령대가 눈에 띄

게젊어졌다. 의상도젊은이들의감각에맞춘밝

은색상과세련된디자인이많았다. 서울불광사

율동단 민연희ㆍ이정은 씨는“공연을 위해 3년

을기다리며준비했다. 다른사찰의젊은또래들

을 볼 수 있어 반가웠다”며“앞으로도 연등회가

청춘을 감싸 안는 아름다운 행사로 자리 잡았으

면좋겠다”고말했다.

◎… 타종교인들도 연등회를 함께 즐기며‘화

합’의 의미를 더했다. 기독교신자지만 어머니와

함께연등회에참석한윤민희(25) 씨는“비록불

교신자는 아니지만, 이웃종교 신자로서 종교행

사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 보기 좋

다”고밝혔다.

아내ㆍ두 아이와 함께 참여한 김덕용 씨(44)

는“가족들과 청계천 구경하러 나왔다가 연등회

를 처음 접했다. 가톨릭신자지만 불교에 거부감

은 전혀 없다”면서“불교에 이렇게 신나는 행사

가있는지전혀몰랐다. 정말즐겁다”고말했다.

◎… 연등회의 백미인 제등행렬 중에서도 장

엄등은그규모에서관객을압도한다. 올해새로

운 장엄등이 대중의 눈을 즐겁게 했다. 특히 캐

릭터타요버스ㆍ라바를장엄등으로꾸민한마음

선원의작품은많은아이들의사랑을받았다. 진

각종의날아라슈퍼보드등역시어른들에게는추

억을, 아이들에게는즐거움을선사했다.

◎… 이번 연등회 제등행렬에는 서울에서 열

린 2016 세계슈퍼탤런트오브더월드참가자들이

동참했다. 별모양의 등을 든 이들은 SNS 등을

통해연등회실황을중계하기도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5월 4일 낙산 묘각사에서 템플라이프를

체험했다.

◎…한국관광공사(KTO)가초청한외국관광

객 300여명과외국인예약참가객 2000여명도등

을들고행렬에동참했다. 이와함께한국불교종

단협의회에서 초청한 태국, 중국, 일본, 몽골, 스

리랑카 스님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임진각 견학, 청계천 전통등 관람, 봉은사 및 고

궁견학등도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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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25이센타워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 ☎ 02-453-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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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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